
화학사고 발생 및 복귀시 행동요령
(부산광역시) 

□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관계자 행동요령

사고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해화학물질의 화재, 폭발, 누출 사고발생 시는 신속히

소방서(119), 경찰서(112), 관할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등에 신고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물질(CAS 번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

으며, 기상상황 등 입수 가능한 상세 정보를 신고합니다.

사업장내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하면 사이렌, 방송, 화재경보기 등으로

사고를 전파하고, 작업자 및 인근주민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

시킵니다.

가능하다면 소화기 및 소화전을 이용하여 불을 끄거나 밸브,

마개, 뚜껑 등을 잠그거나 닫아 누출을 차단합니다.

또한, 사고지역은 대응요원 이외의 일반인의 접근을 막고 

출입을 통제합니다.

운반차량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운반차량에서 화재 및 누출의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곳에 차량을 주차한 후 엔진을 정지합니다.

차량에서 하차하여 불꽃, 스파크, 증기발생, 바닥으로의

누출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상 징후 발견 시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 안전삼각대를

설치하고 차량의 접근을 통제합니다.

- 사고지역 인근을 통과하는 차량은 에어컨 및 히터를 끄고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해당지역을 신속히 통과하도록 유도

합니다.

전복사고 발생 시는 신속히 차량 밖으로 탈출하여 신고합니다.

(운반물질 신고)



유해화학물질 누출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현장에서 사용가능한 건조된 흙이나, 모래 등을 이용하여

누출이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사업장내 폐수처리시설이 있다면 도랑이나 둑을 설치하여

누출된 유독물이 처리시설로 이동하도록 유도합니다.

웅덩이 및 임시제방을 설치하여 하천 및 농지 유입을 방지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화재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가능하면 소화기 및 소화전을 이용하여 화재를 진화합니다.

화재 진압 시에는 반드시 물과의 반응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 황산과 같이 물을 사용하면 오히려 사고가 확대되는 물질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갑작스런 폭발에 대비하여 가능한 사고현장에서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불을 꺼야 합니다.

사고 물질이 소화수에 섞여 하수로, 우수로를 통해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웅덩이 또는 임시제방을 설치합니다.

사고수습 및 사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장에서 사고수습 활동을 진행하는 인원은 적정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하며,

안전지역 철수 후 제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오염물질에 노출된 인원은 반드시 비눗물로 샤워를 하고 즉시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현장에서 회수한 유해화학물질, 방제약품 등은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게 맡겨 

위탁처리 합니다.



□ 화학사고 발생 후 복귀 시 행동요령


